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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천안함 프로젝트’ 상영 금지해야 하나? 

 

최근 천안함 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가 제작됐는데요, 일부 현역 해군 

장교 및 천안함 전사자 유가족들은 이 영화가 ‘사실을 왜곡하고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법원에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천안함 프로젝트’는 지난 13일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12세 관람가 판정을 받은 데 이어 27일 첫 시사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천안함 사건 4주기가 되는 내년 초에는 천안함 사건을 소재로 한 창작 뮤지컬도 무대에 오를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앞선 영화 상영 금지 논란에 대해 우리 국민의 생각은 어떤지 

한국갤럽이 8월 12~14일(3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6명에게 물어봤습니다.  

 

 

조사 개요 

    

1. 조사기간: 2013년 8월 12~14일(3일간) 

2. 표본추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 

3.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 

(한국갤럽 전화조사원이 무작위로 생성된 휴대전화 번호로 직접 전화를 걸어 인터뷰) 

4. 조사대상: 전국의 만 19세 이상 남녀 1,006명 

5.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6. 응답률: 16%(총 통화 6,400명 중 1,006명 응답 완료) 

7. 의뢰기관: 한국갤럽 자체조사 

 

주요 결과 

 

 천안함 사건의 원인, ‘북한 소행이다’ 64% vs. ‘북한 소행 아니다’ 15% 

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 ‘상영해도 된다’ 46% vs. ‘상영 금지해야 한다’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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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천안함 프로젝트’ 상영 금지해야 하나? 

 

 

 

 

천안함 사건의 원인, ‘북한 소행이다’ 64% vs. ‘북한 소행 아니다’ 15% 

 

한국갤럽이 지난 8월 12~14일까지 3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6명에게 천안함 사건의 

원인을 물은 결과 ‘북한 소행이다’ 64%, ‘북한 소행 아니다’ 15%로 답해 우리 국민 열 명 중 여섯 

명은 북한이 저지른 일로 봤으며, 21%는 의견을 유보했다.  

 

연령별로 보면 천안함 사건이 ‘북한 소행’이라는 의견은 30대에서 44%로 가장 낮았고 

그 이상 고연령일수록 높아져 40대에서는 63%, 50대 76%, 60세 이상에서는 82%에 달했다.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는 지지정당별 견해 차가 컸다.  

새누리당 지지자(395명)의 85%는 천안함 사건이 북한 소행, 5%만이 그렇지 않다고 답한 반면,  

민주당 지지자(210명)에서는 49%가 북한 소행, 25%가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었고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파(375명)에서는 54%가 북한 소행, 17%는 그렇지 않다고 봤다. 

 

▶ 천안함 사건의 원인은? (단위: %)  

구분 표본수(명) 북한 소행이다 
북한 소행 

아니다 

모름/ 

응답거절 

전체 1,006 64 15 21 

성별 
남성 

여성 

498 

508 

65 

64 

14 

15 

21 

21 

연령별 

19~29세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182 

202 

220 

192 

210 

56 

44 

63 

76 

82 

18 

25 

15 

11 

4 

26 

30 

21 

14 

14 

지지 

정당별 

새누리당 

민주당 

지지정당 없음 

395 

210 

375 

85 

49 

54 

5 

25 

17 

10 

26 

28 
 

질문)  귀하께서는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보십니까,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보십니까?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 ‘상영해도 된다’ 46% vs. ‘상영 금지해야 한다’ 29% 

 

천안함이 북한 어뢰에 의해 폭침됐다는 민군합동조사단의 결론에 의문을 제기하는 다큐멘터리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는 해군 장교 및 천안함 전사자 유가족이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지난 13일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12세 관람가 등급 판정을 받고 곧 개봉할 예정이다. 

 

‘천안함 프로젝트’를 상영금지해야 하는지 여부를 물은 결과 

‘상영해도 된다’는 의견이 46%로 ‘상영 금지해야 한다’(29%)보다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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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천안함 프로젝트’는 개봉 전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정확히 알 수는 없다.  

또한 우리 국민 다수가 천안함 사건이 북한 소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상영해도 된다’는 국민의 의견은 천안함 사건의 진실이나 영화 내용에 대한 판단보다는 

창작과 표현, 언론의 자유라는 일반론에 근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천안함 프로젝트’를 상영해도 된다는 의견은 30대(57%)에서 가장 많고 60세 이상(35%)에서 

가장 적었다. 한편 상영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0대에서 39%로 가장 많았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새누리당 지지자(395명)에서는 상영 금지(34%)와 상영해도 된다(41%)는 

의견이 엇갈렸으나, 민주당 지지자(210명)에서는 상영해도 된다(58%)는 의견이 다수였으며 

무당파(375명)에서도 상영해도 된다(42%)는 의견이 상영 금지(27%)보다 더 많았다. 

 

한편, 천안함 사건을 북한 소행이라고 보는 사람(647명) 중에서도 

상영 금지(36%)와 상영해도 된다(40%)는 의견이 팽팽하게 양분됐다. 

 

▶ ‘천안함 프로젝트’ 상영 금지해야 하나? (단위: %)  

구분 표본수(명) 
상영 금지해야 

한다 
상영해도 된다 

모름/ 

응답거절 

전체 1,006 29 46 25 

성별 
남성 

여성 

498 

508 

28 

30 

49 

42 

22 

28 

연령별 

19~29세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182 

202 

220 

192 

210 

39 

24 

23 

31 

31 

43 

57 

50 

42 

35 

17 

18 

27 

27 

35 

지지 

정당별 

새누리당 

민주당 

지지정당 없음 

395 

210 

375 

34 

25 

27 

41 

58 

42 

25 

18 

31 

천안함 

사건 원인 

인식별 

북한 소행 

북한 소행 아님 

모름/응답거절 

647 

148 

211 

36 

23 

14 

40 

60 

54 

25 

17 

32 
 

질문)  최근 천안함 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가 제작됐는데요,  

 군 관계자와 천안함 전사자 유가족들은 이 영화가 천안함 침몰이 북한 소행이라는 사실을  

 왜곡했다는 이유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귀하께서는 이 영화를 상영 금지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상영해도 된다고 보십니까? 

 

 

문의 한국갤럽 기획조사실 장덕현 부장 02-3702-2571 dhjang@gallu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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